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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수요말씀>

할 일에 대한 지혜의 말씀

본  문   잠언 1장 2-7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이번 주 주일에는 ‘순간의 판단과 처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부흥강사가 성령과 주의 가르침대로 잘 설명해 주며 불을 던졌습니다.

   <성공과 운명을 좌우하는 지혜의 말씀>이니 거듭 듣고 깨닫고, 

   매일 잊지 말고 행하기 바랍니다.

◎ 휴거 후 3년째가 되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와 함께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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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된 자>로서 더욱 차원을 높여 ‘휴거’를 상실하지 말고,

   <지혜의 삶>을 삶으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라 함입니다. 

◎ 오늘은 핵심적으로 짧고 굵게 <지혜의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6월 9일 1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 일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해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 <겉>으로 보면, ‘할 일’이 안 보인다.

   <속>으로 보면, ‘할 일’이 정말 많이 생각나고 보인다.

 <바다 위>를 쳐다보면, ‘고기 잡는 해녀들의 할 일’이 안 보인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바닥에 닿으면, ‘할 일’이 보인다.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깊이 생각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보아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할 일’이 정말 많다.

 농부가 자기 논밭에 가서 일할 때는 

   ‘할 일’이 즐비하여 많이 보인다.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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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인생의 일>도

   자기가 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할 일’이 안 보인다.

 <신앙의 일들>도 열심히 하다가 일을 놓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안 보이고

   마음에도 손에도 ‘할 일’이 안 들어온다.

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면서 충전해라. 더 준비해라.

   힘들다고 일을 놓으면, 아예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

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라.

   <위치>는 ‘사명’이다. ‘영광’이다. ‘축복’이다.

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를 쫓아내시고 멸하셨다.

 <할 일>을 해야, 자꾸 연결되어 ‘할 일들’이 보인다.

 <일의 리듬>을 놓치고 벗어나면, ‘일이 없는 것’으로만 보인다.

 <육의 세계>에서 보면, ‘속 세계, 영의 세계의 할 일’이 안 보인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할 일’이 훤히 보인다.

   마치 급물살에 물건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급히 건져야 될 것들’이 보이듯 ‘급히 할 일들’이 보인다.

   <육계의 것>도 보이고 <영계의 것>도 보인다.

 <육에 속한 자>도 되고 <신령한 영에 속한 자>도 되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양단의 두 세계의 일>을 급히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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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지나면, 지구가 돌아서 계절이 바뀌듯 ‘상황’이 바뀌어

   ‘할 일’이 멀리 사라진다.

   - 어떤 일은 ‘주기’를 지나서

      <그다음 주기에 다시 오는 기회>도 있지만,

   - 어떤 일은 <그대로 끝나는 것>도 있다. 

 <미리 기다리고 있는 자>가 ‘제때 오는 것’을 잡고 얻게 된다.

 <각자 할 일들>과 <자기에게 속한 일들>이 ‘차원’대로 보인다.

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할 일’이 아니라서

   관심도 없고, 봐도 안 보인다.

   1대1로 봐야 ‘거기에 대해 할 일’이 보인다.

 절벽 길을 가다가 ‘다음으로 발 디딜 곳’을 찾듯이,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필요한 할 일’을 찾아라.

 <할 일의 짝>을 찾아라.

   <음지의 것>을 찾았으니 <양지의 것>을 찾아라.

   <해 놓은 일>과 <새롭게 찾은 일>을 연결시키면 ‘한 쌍’이 된다.

 처음부터 ‘합당한 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하다 보면 손에 잡히고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된다.

   길을 닦거나 개척하듯이, 먼저는 ‘할 일을 닦기’다.

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넘어서 자꾸 하면, 무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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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을 하다가 말면, 다시 하기가 어렵다.

   고로 끝까지 하되,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나눠서 끝까지 하기다.

 집중해서 할 때 해야 ‘한 기술’로 해진다.

 할 때, 힘들고 고생돼도 해 버리기다.

 운전을 배우고 운전하듯, 일의 기술을 배우고 해라.

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서 먹으면, ‘먹는 맛’이 없다.

   일도 맛있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하는 맛’이 없다.

   맛있게 제대로 만들면서 행하기다.

 무조건 하면, 잘못하게 된다.

   1차로 구상하고, 2차로 세밀하게 하기다.

 주를 머리로 삼고 하기다.

 <경영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경영을 잘하듯,

   <일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 사람이 그렇게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놓으면,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 일은 ‘잡다한 일’이고, 

           ‘남는 것이 없는 눈요기의 일들’이다.

   깨달았을 때 즉시 끊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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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할 일>을 못 찾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쳐다보게 된다.

   그것이 ‘취미’가 되고 ‘중독’까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낸다.

   남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어서 끊고 <자기 할 일>에 관심을 갖고 일을 찾아라.

   깊이 ‘속’을 보듯,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찾아라.

 일을 해도 ‘눈 구경이나 하는 자들’은 

   결국 ‘얻는 것’이 없으니 ‘남는 것’이 없다.

 일을 왜 하느냐. 얻으려고 한다.

   <일의 결과>는 ‘얻는 것’이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해라.

   <생각지도 못한 일의 대가>를 얻게 되리라.

◎ <할 일에 대한 지혜의 말씀>,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 ‘할 일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잊지 말고 행하기만 하면, ‘할 일’을 찾고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